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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부 장관, 광양항 물류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당부

-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 부두 하역 현장에서 안전 점검 실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일(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하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핵심 물류 관문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형 

하역장비 운영 상태, 작업자의 항만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 운영

체계 전반을 철저히 살폈다.

  황 장관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 흐름과 항만의 첨단화도 결국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광양항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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